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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은 육상과 해양의 전이대로서 다양한 저서 생명체

의 보금자리로서 풍부한 유기물은 저서 및 부유 미세조류

의 영양 공급원이고 (Underwood and Kromkamp 1999; Park 

et al. 2013), 이들을 먹이원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저서 무

척추동물, 퇴적물 섭식자와 여과 섭식자인 조개류의 생산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Kang et al. 2003; Krumme et al. 

2008). 갯벌 혹은 인근의 암반에 서식하는 일년생 해조류

도 생장과 사멸을 통하여 유기물을 제공하므로 이들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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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서·남해안 암반 조간대의 해조류 종조성 및 

군집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해조학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Hwang et al. 1996; Oh et al. 2005; Park et al. 2007, 2009, 2012; 

Han et al. 2014; Yoo et al. 2015), 상대적으로 탁도가 높은  

갯벌은 종다양성이 낮아 해조상에 관한 자료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Park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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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nthly variability in marine algal flora and community structure was  
examined in the intertidal zones of Doripo, and the biomass of an edible alga, Ulva pro
lifera, at Gaip-ri of Hampyong Bay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was investigated 
over one year from April 2008 to March 2009. A total of 22 seaweeds were identified 
including five green, four brown, and 13 red algae. Based on importance value, Ulva 
aust ralis was dominant over the year and the subdominant species were Ulva linza and 
Caula canthus ustulatus at the Doripo coast of Hampyong Bay.  The vertical distribution in  
terms of importance values was in the order of Ulva linza - C. ustulatus - U. australis 
- Sargassum thunbergii from the upper to the lower intertidal zones. The biomass of 
U. prolifera ranged between 2.4-98.2 g dry wt. m-2, with a maximum in June and a 
minimal in November. In the field, U. prolifera biomass could be positively related to 
seawater tem perature. However, further research on the association between biomass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nutrients and light intensit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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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생물량은 갯벌 저서생물의 풍도, 생태계의 건강

도와 정비례의 관계를 나타낸다 (Park et al. 2012). 대부분의 

해조류는 암반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탁도가 높고 불안정한 연성기질로 구성된 갯벌에 서식

하는 해조류는 파래류, 고리매류와 꼬시래기류 등의 소수 

종으로 알려져 있다 (Park et al. 2012).
녹조류 가시파래 (Ulva prolifera O.F. Müller)는 갯벌 조간

대의 자갈이나 펄에 묻혀서 생장하는 종으로서 일부 지역

에서는 “감태 (甘苔)”라고 불리며, 고가로 판매되므로 어업

인의 소득원이 되고 있다 (Park and Hwang 2011). 자연 개

체군에서 가시파래의 대량채취는 생물량 감소의 원인이 

됨으로써 양식기술 개발을 시도하였다 (Yoon et al. 2003; 

Park and Hwang 2011). 하지만, 김 양식장의 해적 해조류가 

파래류 (Ulva spp.)이므로 김 생산업자와 갈등의 요인이 됨

으로써 가시파래 양식은 일반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

시파래는 우리나라 서, 남해안 갯벌의 자연 개체군에서 채

취되고 있다. 전라남도 함평만은 주변에 하천이 발달하지 

않아 담수의 유입은 적으며, 간헐적으로 빗물에 의해서 육

상 기인의 유기물이 일부 유입되는 곳이다. 또한, 식용종인 

가시파래가 갯벌에서 출현하는 연안으로서 갯벌 생태계에 

유기물의 근원이 되는 해조류의 종조성과 생물량 변화를 

파악하고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남 함평만 갯벌 인근의 암반 조간대 

해조류의 월별 종조성과 생물량 변화를 파악하고 갯벌에

서 가시파래의 생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 해역인 함평만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에 걸쳐있으며, 도리포는 함평만의 입구에 위치하는 

암반 지역이고 가입리는 내만의 갯벌 지역이다 (Fig. 1). 
해조류 현장 조사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월

별로 수행되었으며, 해조 식생을 대표할 만한 정점의 조간

대를 대상으로 정성 및 정량조사가 이루어졌다. 해조상 조

사를 위하여 조간대에서 채집된 재료는 현장에서 아이스

박스에 넣어서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동정에 필요한 샘플

의 일부는 건조표본을 만들었으며, 동정 작업 중 내부구조

를 관찰하기 위하여서는 수동으로 절편을 만들어 현미경

으로 검경하였다. 해조류의 각 분류군별 목록은 한국 해

조목록의 분류체계 (Kang 1968; Lee and Kang 1986; Lee 

and Kang 200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남조류와 무절산호

류는 제외하였다. 군집조사를 위해서 해조류 생육 상한선

부터 하한선까지 줄자를 놓고 소방형구 (10 × 10 cm)의 25
개로 구획된 방형구 (50 × 50 cm)를 연속적으로 놓아가면

서 각 방형구에 출현한 해조류의 빈도 (frequency)와 피도 

(coverage)를 기록하였다. 군집분석은 피도와 빈도를 기

초로 우점종 (dominant species)과 준우점종 (subdominant 

species)으로 구분하였으며 (Barbour et al. 1987), 우점종 파

악을 위한 중요도 값의 계산은 출현종의 빈도와 피도를 기

초로 아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한다 (Saito and Atobe 1970).

- 피도 (C) =  (출현종 i가 차지하는 면적/방형구의 면적) 
× 100

Fig. 1. Map showing study sites for the examination of macroalgal flora and communities in Hampyong Bay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7%94%98&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8%8B%94&direct=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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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F) =  (출현종 i가 있는 소방형구의 수/세분된 소

방형구의 수) × 100

- 상대피도 (RC) = (i종의 피도 합/전 종의 피도 합) × 100

- 상대빈도 (RF) = (i종의 빈도 합/전 종의 빈도 합) × 100

- 중요값 (IV) = (RC + RF)/2

식용종 가시파래 생물량의 월별 변화는 고정된 10 m의 

조사지선 (line transect)를 설정하고 방형구 (50 × 50 cm)를 

무작위로 놓아가며 조사하였다. 가시파래의 생물량 측정은 

반복적인 채집으로 인한 개체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

성을 가지는 주변의 군집에서 방형구를 놓고 정량채집하였

다. 방형구 내의 가시파래를 전량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이물

질을 제거한 후 80°C에서 48시간 건조하여 건중량을 측정

하였고 단위 면적당 생물량 (g dry wt. m-2)으로 환산하였다.

결     과

1. 종조성

전남 함평만의 도리포 해안에서 2008년 4월부터 2009
년 3월까지 월별로 채집된 해조류는 총 22종이었으며, 분

Table 1. Lists of macroalgal species collected at Doripo in Hampyong Bay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from April 2008 to March 
2009

Species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Chlorophyta
Ulva australis + + + + + + + + + + + +
Ulva linza + + + + + + + + + + + +
Ulva prolifera + + +
Cladophora sp. + +
Codium fragile + + + +

Phaeophyta
Dictyota dichotoma + + + +
Scytosiphon lomentaria + + +
Sargassum thunbergii + + + + + + + + + + + +
Sphacelaria rigidula + + + + + + + + + + +

Rhodophyta
Bangia fuscopurpurea + + + + +
Pyropia tenera + + +
Gelidiophycus freshwateri + + + + + + + + + + + +
Corallina officinalis + + + + + + + + + + + +
Corallina pilulifera + + + + + + + + + + + +
Caulacanthus ustulatus + + + + + + + + + + + +
Agarophyton vermiculophyllum + + + + + + +
Phacelocarpus japonicus + + +
Ahnfeltiopsis flabelliformis + + + + + + + + + + + +
Rhodymenia intricata + + + + + + + + +
Ceramium japonica + + + + + + + + + + +
Acrosorium yendoi + + + + + + +
Neosiphonia japonica + +

Chlorophyta 3 4 4 3 4 3 2 2 2 2 2 2
Phaeophyta 2 3 3 2 2 2 2 2 2 2 4 4
Rhodophyta 9 9 9 10 10 9 7 7 8 8 10 11

Total 14 16 16 15 16 14 11 11 12 12 16 17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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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군별로는 녹조류 5종 (22%), 갈조류 4종 (18%) 및 홍조류 

13종 (59%)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월별로 보면, 3월에 

17종으로 가장 많았고, 10월과 11월에 11종으로 가장 적

게 나타났다 (Table 1). 한편, 가입리 갯펄에서는 3종, 잎파

래 (Ulva linza), 가시파래 (U. prolifera), 고리매 (Scytosiphon 

lomentaria)가 출현하였으며, 이 중 가시파래는 연중 출현

하였다.
본 연구 해역에서 연중 출현하는 해조류는 총 8종이었

으며, 녹조류 3종 (잎파래, 가시파래, 구멍갈파래), 갈조류 1
종, 지충이 (Sargassum thunbergii)였고, 홍조류 4종으로서 애

기우뭇가사리 (Gelidiophycus freshwateri) 산호말 (Corallina 

officinalis), 작은구슬산호말 (Corallina pilulifera), 애기가

시덤불 (Caulacanthus ustulatus)과 부챗살 (Ahnfeltiopsis 

flabelliformis)로 나타났다. 
중요도를 근거로 우점종과 준우점종을 구분하면, 도리포 

해안의 해조류 군집에서 우점종은 연평균 중요도 59를 나

타낸 구멍갈파래였으며, 준우점종은 연평균 중요도 17을 

보였던 잎파래와 중요도 14를 나타낸 애기가시덤불이었다 

(Table 2). 녹조류 구멍갈파래 (Ulva australis)는 모든 월별 

채집에서 우점종이었고, 4월∼6월에 높은 중요도 값을 보

였다. 잎파래 (Ulva linza)는 1월에서 7월까지 준우점종이었

으나, 9월∼10월에 사라졌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준우점종인 홍조류 애기가시덤불도 모든 조

사 기간에 출현하였고, 잎파래가 소멸된 시기에도 높은 중

요도 값을 보였다 (Table 2).

2. 수직분포

함평만의 도리포 조간대 해안에서 조위별로 우점한 해

조류의 피도를 표기하면 Fig. 2와 같다. 구멍갈파래는 연구 

기간에 조간대 상부에서 하부에까지 (평균 해수면부터 조

위 -116∼2316 cm까지) 폭넓게 분포하였으며, 피도는 특

히 6월에 높게 나타났다. 잎파래도 연구 기간에 모두 나타

났으며, 조위 -116∼-216 cm까지 분포하였고, 홍조류인 

애기가시덤불은 조위 -116∼-266 cm까지 관찰되었다. 
특히 8월부터 12월에 걸쳐 김파래 (Bangia fuscopurpurea)가 

조간대 상부 (조위 -116∼-166 cm까지)에서 분포하는 것

이 특징적이었다 (Fig. 2). 
따라서, 월별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보면, 함평만 도리포 

해안의 해조류는 조간대 상부로부터 잎파래 - 애기가시덤

불 - 구멍갈파래 - 지충이의 순서로 수직분포의 패턴을 보

였다. 하지만, 함평만 가입리 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갯벌로 

구성되어 있어 해조류의 수직분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3. 가시파래 생물량

전남 함평만 가입리 갯펄에서 수행된 1년간의 월별 조사

에서, 가시파래의 생물량은 2008년 11월에 2.4 g dry wt. m-2

로 최소였고 2008년 6월에 98.2 g dry wt. m-2로 최대였다. 
가시파래 생물량은 수온이 하강하는 시기에 감소하였고, 
수온이 상승하는 기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 

고     찰

전남 함평만 도리포 지역에서 채집 동정된 해조류는 총 

22종이었으며, 분류군별로는 녹조류 5종, 갈조류 4종, 그리

고 홍조류 13종이었다. 전남 하의도 갯벌의 해조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총 9종 (녹조 4종, 갈조 3종, 홍조 2종)이 

보고되었으며 (Park et al. 2012),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해

조상을 보였다.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점종과 준우점종을 보면, 도리포 

해안의 해조류 군집의 특성은 모든 계절에 구멍갈파래가 

우점하였고, 잎파래와 애기가시덤불은 준우점종으로 나타

났다. Park et al. (2012)에 의하면, 하의도의 우점종으로 납

작파래 (Ulva compressa), 가시파래, 꼬시래기 (Agarophyton 

vermiculophyllum), 구멍갈파래, 납작솜털 (Ectocarpus arctus) 
및 고리매의 6종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가입리 갯벌에

Table 2. Monthly change in importance value (IV) for dominant and subdominant macroalgal species in the intertidal zone of Doripo in 
Hampyong Bay in Korea from April 2008 to March 2009

Species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Ulva australis 71 76 69 56 60 51 61 63 62 52 48 43
Ulva linza 25 16 15 26 10 0 0 13 14 21 32 43
Caulacanthus ustulatus 2 8 9 16 16 16 20 18 20 20 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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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조류 출현종은 3종 (잎파래, 가시파래, 고리매)으로 

Park et al. (2012)의 하의도 출현종과 우점종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해조류 종다양성과 생물량은 

갯벌과 인근에 위치한 암반 조간대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연구 기간에 전남 함평만의 도리포 해안의 해조류는 조

간대 상부에서 잎파래 - 애기가시덤불 - 구멍갈파래 - 지충

이 순서로 수직분포를 보였다 (Fig. 2). 전남 신안군 하의도 

해안에서 해조류의 수직분포는 상부에서 애기가시덤불·

납작파래·가시파래가, 중부에는 납작파래·가시파래·꼬시

래기·고리매가, 그리고 하부에서는 꼬시래기·고래매·구

멍갈파래가 분포한다고 하였다 (Park et al. 2012). 본 연구 

지역인 도리포 해안은 경사도가 거의 없고 저질이 갯벌과 

모래로 구성된 해안으로 신안군의 하의도 갯벌과 매우 유

사한 해조류가 관찰되었다. 

Fig. 2. Monthly vertical distribution pattern in percent coverage of some representative marine algae at different tidal levels at Doripo in 
Hampyong Bay in Korea from April 2008 to March 2009.

Fig. 3. Monthly variations in the biomass (g dry wt. m-2) of Ulva prolifera and water temperature (°C) at the study site of Gaip-ri in Hampyong  
Bay in Korea from April 2008 to M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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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만 가입리 지역은 암반이 없고, 연성기질로 이루어

진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가시파래가 가장 우점하였

다. 가시파래의 생물량은 7월을 제외하고 수온이 상승하는 

5∼9월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수온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하였다 (Fig. 3). 이처럼 해조류 생물

량의 월별 변화는 함평만 해역의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

으나, Ohno and Miyanoue (1980)는 가시파래의 생산량이 

추계와 동계에 강수량이 적고 수온이 낮을수록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기재하여, 가시파래의 생장, 나아가 생산량은 

다양한 환경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Yoon et al. (2000)은 녹조류 가시파래는 일년생 해

조류로서 수온이 낮은 11월 경에 생장하고 15°C 이상의 

수온에서 유주자를 형성 및 방출하므로 지속적인 생장을 

위해서는 그 이하의 수온이 필요하고 최적 수온은 10°C라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4∼5월의 빠른 생장 후, 6월과 8월

에 최대 생물량을 나타냈으며, 7월에는 여름철의 태풍으로 

인하여 가시파래가 갯벌에서 탈락되어 이동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가입리 가시파래의 생물량은 수온이 낮아지는 

11월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수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번무

하는데, Kang (1968)이 주장한 계절적 생장 패턴과 유사하

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연상태에서는 기존에 번무하던 엽

체들은 쇠퇴하지 않고 연구 기간 동안 생육하기도 하였다 

(Fig. 4). 

적     요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간 우리나라 서남해

안 함평만의 도리포에서는 조간대의 해조류 식물 군집과 

가입리에서는 식용 해조류 가시파래의 월별 변동성을 매

월 조사하였다. 조사된 해조류는 총 22종이었으며, 녹조류 

5종, 갈조류 4종 그리고 홍조류 13종이었다. 함평만 도리포 

암반 조간대에서 연간 우점하는 해조류는 구멍갈파래였고, 
준 우점종은 잎파래와 애기가시덤불이었다. 조간대 상부에

서 하부에 이르는 수직분포는 잎파래 - 애기가시덤불 - 구

멍갈파래 - 지충이었다. 가시파래의 생물량은 6월에 최대를 

보였고 11월에 최소를 보였으며, 2.4∼98.2 g dry wt. m-2 범

위를 나타냈다. 가시파래의 생물량은 수온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영양염류 및 빛의 강도 같은 기타 환경요인과의 

관계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Fig. 4. Monthly changes in the growth of Ulva prolifera at Gaip-ri in Hampyong Bay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from April 2008 (A) 
to March 200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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